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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스플레이, 물고 물리는 경쟁 치열
AM OLED 대중화 주도권 삼성․Sony 신경전 … LG전자 32인치 PDP 출시

디스플레이 업계의 물고 물리고, 쫓고 쫓기는 경쟁이 볼만하다.

특히, 한 업체가 새 제품으로 괜찮은 매출을 올리거나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되면 경쟁사도 비슷하거나 같은 

제품으로 맞서는 따라하기 경쟁이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.

12월27일 업계에 따르면,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선두로 주목받는 AM-OLED(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)의 미

래 대중화 주도권을 놓고는 삼성과 Sony가 심상찮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.

삼성전자와 LCD를 합작하는 것 말고는 이렇다할 디스플레이 직할 생산체제를 못갖춘 Sony로서는 OLED에 

힘을 기울일 수 밖에 없고, LCD 세상을 열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

있다.

Sony가 한정판으로 11인치 OLED TV를 내놓은 데 이어 2008년 미국 CES 전시회 때 20인치대 제품을 선

보일 것으로 알려지자 삼성전자는 삼성SDI가 개발한 패널을 기반으로 CES에 31인치 OLED 제품을 출품하는 

것으로 맞섰다.

OLED는 두께를 현저히 줄이면서도 화질과 반응속도, 명암비 등 많은 부분에서 LCD를 압도하고 있어 가격

경쟁력만 갖춘다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현재 디스플레이 패널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CD를 둘러싼 전투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. 삼성전자가 8세

대 가동에 이어 10세대 투자 의지를 밝혔고, Sharp는 9월 독일 IFA 전시회 때 세계 최고로 얇은 2㎝ 가량 두

께의 LCD와 8세대, 10세대(가로 2.85ｍ×세로 3.05ｍ) 유리기판 크기 모형을 선보였다.

LG필립스LCD도 초기시장 개척에 따른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후발 효과를 노린다는 역발상으로 뒤늦게나

마 8세대 투자 계획을 확정한 상태로, 이면에는 커지는 LCD라는 큰 흐름속에서 위기의식도 자리잡고 있다.

삼성전자가 2007년 출시한 70인치 LCD TV는 일부 한정판으로 주문 생산하는 식이었지만 인디아 등의 부

호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일단의 가능성을 보였다. Sony가 지갑이 두꺼운 소비층을 겨냥해 동일 크기의 고가

형 제품 출시를 타진하고 있는 것도 따라잡기 맥락이다.

40-50인치 대형 위주의 제품 라인업을 가진 PDP 진영에서도 각 기업들간 생존게임이 심화되고 있다. LG전

자가 영업실적 개선을 위해 32인치 PDP를 들고 나온 것이 단적인 사례로 PDP 공백과 LCD 독주 견제를 위한 

틈새 공략이었지만 8월 출시한 이후 70만대 판매를 눈앞에 둘 정도로 소비자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괜찮았다.

삼성SDI는 대형 위주의 PDP 시장 공략이라는 기본골격은 당연히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30인치대 생산 여

부에 대해서도 “현재 생산라인에서 얼마든지 30인치대 제품을 뽑아낼 수 있다”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앞

으로 확전 여부가 주목받을 전망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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